
함께하는 성북마당 정기회의자료

◊일시: 2013년 4월 25일(목) 16:20~18:05
◊장소: 최순우 옛집
◊참여대상: 전체 회원
◊의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정관에 의거)

참석자: (성북여성일하기센터 취업지원기관) 최부전, 홍재숙, (신나는놀이터 이랑) 황유경,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박혜영, (성북나눔의 집) 최윤주, (아름다운가게) 오미령, (북부두레
이사장)남미희, (한살림서울생협)박미자 (아이쿱생혐)이선임, 이선옥,
(나눔과미래)정은영, (마을만들기지원센타) 송주민, 김선아, (국민대생협) 김정진,
(함성사무국) 서정례, (최순우옛집) 최호진, (행복한 정릉카페) 유하나, (소통과 상생
연구소) 윤인희, (생명의전화 복지관) 변희철, (교육희망) 정미숙, (문밖세상) 변희정,
(마을상담원) 박영주, (성북자활센터) 유재균, (23명)

사회: 최윤주 공동대표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소개
2002년 8억 모아 구입
2004년 수리
4~11월 문열기
간송미술관 열리는 기간에 맞춰 일요일 개방

◆주요보고 및 논의안건

1. 공동사업 진행현황

주요사업 보고
1) 동네곳간 논의: 지역 내 잉여목록 맵핑 기획팀 구성
 온라인: 성북마을 홈피 www.sbnet.or.kr 정보 공유터
 오프라인: 회의 때 물물교환 연습

2) 성북마을방송 와보숑 추진위 상황

방송 꼭지
 시범 컨텐츠 제작: 아빠들의 수다 오늘 방송 예정
 시험 방송 후 개국 방송

http://www.google.com/url?q=http%3A%2F%2Fwww.sbnet.or.kr&sa=D&sntz=1&usg=AFQjCNEW_srHjHf_1xoAZl9VTEuRr3nU0w
http://www.google.com/url?q=http%3A%2F%2Fwww.sbnet.or.kr&sa=D&sntz=1&usg=AFQjCNEW_srHjHf_1xoAZl9VTEuRr3nU0w


미디어 문화 교실
 영상 제작 시작

 주제를 사회적 경제로 할 예정

3) 모여라 성북마을
 공모 사업에 함께 하는 분들이 경험을 나누는 자리
 서울시 지원 사업
 공동추진: 참길음 사업단, 삼태기마을, 함성
 도움: 서울시 상담원
 매월 둘째 수요일 10~13시
 4월 30일 접수 마감. 발표 5월
 지원 받지 못해도 진행하기로 함

2. 논의 안건
1) 함성 마을 축제
 축제를 진행할 것인가?를 사무국에서 논의하도록
 단순 참여 단체와 기획을 주도한 단체의 느낌이 다를 것 같으므로 사무국에서 깊은
논의를
 과연 축제를 왜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논의 필요: 소통을 하는 축제여야한다. 작년에는
약간 단절된 축제였다. 기본을 소통하는 축제로 하면,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
 아름다운가게 입장에서는
 부스와 난장을 섞어서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부스를 지키느라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함.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축제
 모두다 지쳤는데, 술을 마시는 뒷풀이를 한 것이 어려웠음
 부스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부스의 개념을 바꾸어 보는 것이 좋음
 가운데를 난장으로 하고, 주변을 부스로 하면 소통이 가능할 것
 장소를 옮기는 방안을 바꾸었으면. 일반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짐
 긴 성북구를 잇는다는 관점에서 동네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음
 공모 사업 등에 지원해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중국인가에서 축제를 하는데 참가비를 받고 밥상을 사서 그 밥상에서 밥 먹으며 노는
축제를 함
 참가비를 받거나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십시일반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
 축제 자체가 아니라, 어떤 축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공감이 우선했으면
 새로운 축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는 단오 축제 등을 묶어서
함께 하는 것도 좋겠다.
 생협의 단오 축제는 골목에서 작게 하는 것이고, 올해는 시기가 촉박하니 앞으로 논의를
계속해 나가자



 다 모이는 축제라는 개념으로 올해는 가을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축제로 했으면, 잉여 축제를 해서
 불필요한 돈을 위해 우리가 힘을 쓰지 말았으면
 즐거움이 있는 축제
 축제 목적을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기
 작년에 복지관의 이름으로 참여했었는데,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자기들이 한 일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든다면 개방형 축제라는
함성 축제의 의미에 더 맞지 않을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길
 우리마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매번 공유하고, 마지막을 축제로 마치는 것도
재미있을 듯

2) 다음 회의 장소
 5월 회의: 5. 23 목 국민대 생협 3시
청향(법학관 5층)
영상 가능

 6월 회의: 6. 27 목 생명의전화 복지관
 7월 1주년 생일, 총회: 7. 18 목 허브센터
 8월 회의: 8. 22 바라봄 사진관
 9월 회의: 9. 26 목 행복한정릉 창작소

3) 친화력 높일 계획
 먹크숍 벙개

4) 함성 사무국 서정례 선생님 합류

3. 회원 및 회계현황 보고

1) 회원 현황
 현재 65개 단체회원, 7명 개인회원 가입됨

2) 회계현황
항목 월일 지출방식 세부적요 지출액 수입액 차인잔액

*재정리 필요

◆ 기타보고 및 논의




